
“먹어야겠다.”

싯타르타가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먹어야겠다’였습니다. 

도무지 깨달음(열반)과는 점점 멀어지는 듯해서 조

바심이 난 싯타르타는, 최후의 수행 방법으로 극단적

고행을택했습니다. 장기간의단식을하고, 일부러험

한 바위에 앉아 참선을 하며 자신의 몸을 괴롭히고,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는 무거운 판석을 올려놓기까

지했답니다. 온갖육체적욕구에반하는금욕적또는

자기학대적수행으로, 그는극도로쇠약해졌습니다. 

“내 손과 발은 풀과 같이 가늘어져 힘이 없고, 척추

뼈의울퉁불퉁한굴곡이다드러났으며, 황폐한집의

서까래가 썩어 내려앉듯 내 갈비뼈는 부수어져버렸

다. 눈은 움푹 꺼져버려 마치 어두운 우물 속의 바닥

과 같다. 몸을 스치기라도 하면 체모가 썩은 뿌리와

함께산산이흩어떨어진다.”

득도의 빛이 보이기는커녕,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욱극심한암흑속절망입니다.

이 고행의 숲을 나온 싯타르타는 내란쟈라강에서

몸을 씻고, 강을 건너 저편을 가려 했습니다. 허약해

진 그는 온 힘을 다했으나, 몇 번이고 미끄러 넘어져

강물에 휩쓸리면서 생명의 위협마저 느꼈습니다. 그

런데 그 강물은 석가의 무릎에도 못미치는 물이었다

지요. 스스로를 참으로 한심하게 느낀 그는“이 얕은

개울을 건널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쪽

언덕(피안)으로건네줄수있단말인가. 제자신을구

할힘도없으면서그누구를구할수있단말인가.”

그는 이제 먹기로 합니다. 당시 인도 수행자들 사

이에서 유행했던 단식수행을 버리기로 합니다. 바로

그때 싯타르타 앞에 나타나 따뜻한 우유죽을 보시한

사람이, 가장처음석가에게귀의한여성으로일컬어

지는 수쟈타입니다. 우유죽을 받아먹은 싯타르타의

몸엔 다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고, 메마른 육체

에 불이 지펴지면서 그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기 시

작했겠지요. 이를먹고체력을회복한석가는보리수

아래에서정진, 그가그렇게열망하던생로병사를초

월한깨달음을얻습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허기졌던 그는 이 우유죽에서 다

름 아닌 바로‘감로(甘露)’의 맛을 보았겠지요. 이렇

게 내 속의 영혼을 일깨우는, 자성(自性)을 일깨우는,

또는 죽은 영혼까지 다시 살려낸다는 이 최고최상의

맛은 불교에서 감로(甘露, 감미로운 맛의 이슬)에 비

유됩니다. 감로는 고대 인도 베다시대부터‘신(神)의

음료’로 알려져있던 것으로, 이를 마시면 영원히 죽

지않는 불사(不死)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술(天酒)’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불로장생

의 음료는 후에 불사열반(不死涅槃)에 비유되어, 불

교에서는 열반(니르바나, 궁극의 깨달음 또는 해탈)

그자체를의미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설법을‘감로의 법문(法門)’이

라고 하기도 하고 이 법문의 자비로움을‘감로의 법

우(法雨)’라고도 하지요. 석가모니가 득도 후, 고심

끝에 깨달은 바를 설법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한

말은“내 이제 감로(甘露)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

들으라, 낡은믿음을버리고”였습니다. 

이 당당한 말씀. 그는 자신의 설법으로‘감로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 중생의 영혼을 구제

할수있다는지극한확신이느껴집니다. 

가는여름이아쉬워서울근교로나가파주보광사

(寶光寺)에 들렀습니다. 대웅보전 안의 좌측 영단(�

壇)에는 밝고 원색적인 색감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

있는 감로탱(甘露幀, 광무2(1898)년 작품)이 걸려 있

었습니다. 물론 감로탱의 주인공은 바로‘감로’. 보

통 감로탱 그림 중심부의 제단에는, 이 감로에 해당

하는 온갖 음식과 진귀한 과일의 성찬(盛饌)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꽃과 위패와 번(幡) 등으로 화려하

게 장식된 이 감로단(甘露壇)을 중심으로, 위로는 여

래 및 보살의 무리, 그리고 아래로는 아귀를 비롯한

고통 속 중생의 무리가 포진됩니다. 즉, ①제단 위에

늘어선 막강한 일곱 여래의 가피력으로→②가운데

의 공양 음식은‘법(法)의 감로’로 변하여→③그 은

혜가 중생에기 두루 미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감로

탱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성찬이 이

미 완벽하게 다 차려진 여타 감로탱과는 달리, 이 성

대한 감로의식(우란분재)의 주인공인‘감로’가 이제

막 입장을 하는 장면입니다(그림1). 학수고대하던 성

반(盛飯)이 영치기 영차 운반되어 옵니다(그림2). 일

련의 스님들이 거대한 금빛 발우(어시발우)에 탐스

럽게 담긴 성반을 조심스레 머리위로 받쳐들고 진입

하자제사장은분주해지기시작합니다. 제단바로밑

에는 이를 전달받아 올리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스님

들이릴레이전달식으로대기중입니다(그림3). 

감로의 성반이 바야흐로 등장하여 이제 막 의례가

시작하려는 설레임의 광경을 그린 이러한 형식의 감

로탱은, 이 작품 이외에도 특히 서울 및 경기지역 일

대의 19세기말 작품(봉은사감로탱, 삼각산 청룡사감

로탱, 백련사감로탱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하나

의 초본(불화의 밑그림)이 당시 서울 경기 지역을 중

심으로유행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다 차려진 제단이 있는 감로탱보다 이러한 형식의

감로탱은, 작품에묘한다이나믹함을더하고마치현

장 생중계를 보는듯한 생생한 활력감을 부여합니다.

이 새로운 형식의 감로탱을 창안해낸 화사(畵師)의

창의력이돋보입니다.

운반되어오는이법(法)의식사(즉감로)는, 물론우

선적으로 우리의 육체적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신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방

편(方便)입니다. “먼저 맛있는 음식으로 굶주림을 달

래게 하고, 그 다음엔 참다운 진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리라”라는 약사여래의 12대원 중 한 서원과도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군요. 즉‘참다운 진리의 기쁨

의 맛’이란, 법희식(法喜食) 선열식(禪悅食)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끊임없는 욕망으로 항상 굶주려있는 우

리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궁극의 만찬’은 바로

이‘감로’일까요. (계속)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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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보광사‘감로탱’(상)

참다운 진리의 기쁨 마음껏 맛보게 하리라

그림3 : 보광사감로탱의부분, 칠여래와차려지는시식단

그림2 : 입장하는성반(盛飯)

그림1: 운반되는법(法)의식사, 감로

감로는‘신의 음료’로 불교에서는 열반 자체를 의미

성반이 등장하며 의례 시작하려는 설레임 광경 표현

생중계 보는듯한 활력감…19세기 경기지역서 유행

仁谷堂 法長 大宗師 涅槃 1週期 追慕茶禮

고통을 모으러 다니던 나그네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례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교계 원로대덕큰스님과 사부대중의 무루 동참을 앙망하옵니다.

● 일 시 : 불기 2550(2006)년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덕숭총림 수덕사

● 문 의 : 수덕사 종무소 ☎041)337-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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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차량 운행안내
당일 조계사와 화계사에서 06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용 하실 분은 해당사찰에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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